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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학교에서 ‘알라딘’이라는 영화를 봤다. 나는 ‘알라딘’실사판를 보기 전에 애니

매이션으로 ‘알라딘’을 미리 봤었고 애니메이션 ‘알라딘’도 재밌었기에

실사판도 재밌을 거라 생각했지만 영화를 본 뒤 역시 ‘애니’보다는 ‘실사’가 더 재밌

다고 생각했다 . 나는 영화 감상문을 써야해서 이 3인물 중에 골랐다.1‘알라딘’2‘자스

민‘3’자파‘ 나는 ’자스민‘을 소개할 것이다. 먼저 ’자스민‘의 성격은 자신의 외모 평가

를 하는 것을 싫어하고,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다. ’자스민‘의

이런 성격이 제일 보인 부분은 다른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외모평가를 할 때 , 자스

민은 자리를 떴다. 더군다나 ’지니‘가 알라딘을 왕자로 변신시키고 ’자스민‘의 앞에

갈 때 ’지니‘가 노래를 부를 때“얼굴이 예쁘신 아가씨를 보러왔다. ” 라고 하자 ’자스

민‘은 또 자리를 떴다 . 이 장면들에서 ’자스민‘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말을 싫어한다

는 것이 잘 들어났다. 그리고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마지막 즈음에 자파가

지니에게 소원을 빌어 마법사가 된 뒤 기사병들한테 끌려갈 때 ’자스민‘이 “백성들

을 어떡해 하킴!”이라는 대사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났다.

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. ‘자스민’이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의

친구들을 소중히 여겨 여자애들이 나의 친구를 건들 때 나서서 지켜주는 편이다.그

리고 나도 ‘자스민’처럼 나의 외모평가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. (하지만 나도 조금은

내가 귀엽다고 생각한당)\찡긋!/내가 생각하는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개인

적으로는 살짝 지루해질 때도 있는데 중간중간마다, 노래가 나와서 지루함을 훅 ! 날

려주고 뜬금없이 노래하면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찰떡 같이 잘 어울렸다. 그리고 노

래 때문에 신이 나는데 연기가 다시 진중하게 해주어 몰입이 빨리됬다. 개인적으로

는 애니메이션보다 활씬 재밌다. 아무리 실사판이 애니메이션을 본따 만든거라 해

도 나는 실사판이 더 재밌고 만약 ‘알라딘’영화를 내가 처음 봤다면 나는 애니가 실

사판을 본따 만든거라 생각 할 것 같다.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 본 소감을 한 줄

로 정리한다면 “개인적으로는 역시 애니보다는 실사판이 더 재밌다.”라고 할 것이

다.


